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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는 사결 호는 북창이요 온양인이며 순붕의 아들이다 품성이나 인격등 모든 면에서 남  , .
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심리철학에 대
한 수양을 쌓고 배우기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하는 면에서.
나 행위에는 언제나 실수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항상 정의로운 입장에 서서 모든일의 옳
고 그름과 사리판단에도 밝았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.

그가 살 되던해였다 정렴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중국에 건너갔다 난생처음 가보는 곳  14 . .
이라 그런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쓸쓸하기만 했다.

어느 청금소년이 글을 읊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동국의 진남자라 하는것이었다 이에  . .
북창이 곧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국에 미장부라 응답했다 그랬더니 그 청금소년이 무색하여.
물러갔다 한다.

유구국 사람들이 이상한 서기를 바라보며 찾아와 재배하며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점치매  
모년 모월 모일에 중국에 가면 당연히 진인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금일은.
즉 그 날이라 그대가 참 그 사람이로다 하며 기뻐 학설을 강론하였다 북창의 섬부란 학식.
은 천문 지리 의학 복서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도 통달하리만큼 뛰어난 것이었으며 현상은, , ,
표일하여 구름에 뜬 학과 바람에 나르는 매와도 같았다.

각국의 내빈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아가 환영을 베푸니 북창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할  
때에 보기드문 천인이라 칭찬 받았다.

그는 세때에 진사벼슬에 올랐으나 다시 과거에 뜻이없어 양구 괘라리에 거처하였다 중  19 .
종조 때에 포천현감에 부임하였다가 즉시 치사한 후에 세로에 뜻이 없어 은둔생활로 묵인,
년만에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10 43 .

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쓰고나서 정북창 선생의 슬기와 그 지혜로운 말솜씨에 탄복을 금치  
못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일에 앞장서서 노력하며 이나라의 곧고 바른 뿌리가 설수
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몇번을 거듭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해 본
다.

한국의 뿌리가 되겠노라고  ……


